
물티슈, 중소기업이 더 안전
6개 유기화합물․중금속 무검출 … 성분표시 규정 무시

중소기업에서 만든 물티슈가 대기업 생산제품과 비교해 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소비자시민모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티슈 14개에 대해 유기화합물 함유량(15

종), 중금속함유량(5종), 형광증백제, 포름알데히드(Formaldehyde) 함유량, 일반 세균 및 진균수에 대한 안전성

등을 조사한 결과, 6개 제품에서 유기화합물이나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7월16일 발표했다.

국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이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8개 제품에서는 화학물질 검출량이 기준치(100%)의 최소 4.6%에서 최대 61%까지 검출됐으나, 모든 제품이

유기화합물, 중금속 함유량, 형광증백제, 세균 등의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다만, 8개 중 6개는 검출된 주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, 수입제품은 포장 팩에 한글 표시사항을 기입하

지 않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.

또 14개 중 5개는 2013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 물티슈에 대한 전체 성분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

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

소시모 관계자는 “물티슈는 제품에 포함된 보존제가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성분표

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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